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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: 2024. 10. 17.(목) 06:00 이후(10. 17.(목) 석간) / 배포 : 2024. 10. 16.(수)

안전한 비행을 위한 약속, ‘좌석벨트 착용’ 
18일 인천·김포공항 난기류 사고예방 안전캠페인

 - 한국교통안전공단·민간항공조종사협회와 공동 추진
… 온라인 이벤트 ‘벨트췍’ 이벤트도 추진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한국교통안전공단(이사장 정용식), 민간항공 

조종사협회(협회장 이충섭)와 함께 10월 18일 난기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

좌석벨트 착용 캠페인을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실시한다.

 ㅇ 이번 캠페인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난기류에 대한 경각심을 

높이고, 비행 중 난기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 안전사고를 

예방하고자 마련했다.

□ 최근 기후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난기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, 이에 

따른 비행 중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좌석벨트 착용이 필수적이다.

 ㅇ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국적사 및 외국항공사를 포함하여 

국내에서 발생한 8건*의 난기류 사고는 모두 좌석벨트 미착용 상태

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.

    * 승무원의 서비스 중 부상, 승객의 화장실 사용 및 이동 중 부상을 포함

□ 이번 캠페인에서는 좌석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일러스트로 표현한 홍보

엽서*를 민간항공조종사협회(ALPA-K) 소속 조종사들이 직접 공항 이용객

들에게 배부하며 비행 중 상시 좌석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홍보한다. 

 

 ㅇ 이와 함께, 같은 날부터 시작되는 국토교통부 온라인 이벤트 “벨트

췍!! 이벤트*”의 참여방법도 안내할 계획이다.

    * 기내에서 좌석벨트 항시 착용에 관한국토교통부 인스타그램 팔로우 후 본인이 

제작한 벨트체크 영상을 해시태그(#국토교통부 #난기류벨트췍)와 함께 업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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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“비행 중 난기류로 인한 부상을 

방지하기 위해 항상 좌석벨트를 착용해 달라”고 당부하며, 

 ㅇ “국토교통부는 항공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안전조치를 지속 

검토하고 보강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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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1  난기류 사고예방 안전캠페인 홍보엽서


